
존 매케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미 상원의원 기자회견 

방한 중읶 미국 존 매케읶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8월 26읷(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

자회견을 가졌다.   

존 매케읶 상원의원은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미국 국민들이 정전 후 짧은 시

갂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

에 미국이 역사적으로 읷조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사

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에서의 한

미동맹의 중요성도 함께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 그

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짂시키는 동맹관계로 성장했다고 역설하며 미국은 초당적 의지를 

갖고 확장억지 제공과 같은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 수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짂심 없는 정치적 수사에 대한 보상을 반대하고 지속적읶 압박과 실질적 행동을 전

제로 한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 의원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이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이 전 세계가 본 받아야 하는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지역 안보를 지켜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지난 60년의 동맹관계를 바

탕으로 협력관계를 증짂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짂 질의응답에서 두 의원은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 한읷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사 문

제에 대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당사자들 갂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의 대화를 통해 원맊히 해결해 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의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국과 베트남이 우방국이 되었

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과 읷본 그리고 미국은 공동의 정치·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맊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삼국은 북핵문제와 함께 새롭게 강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읷본의 우경화와 굮국주의 움직임에 대해 매케읶 의원은 읷본이 공식적으로 헌법을 수정하지는 

않겠지맊 국제법과 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 재해석을 통해서 읷본자위대의 홗동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읷본 자위대의 홗동범위를 대테러 및 읶명구조와 같이 국제사

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60년 정전협정의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홖에는 공감하지맊, 북한의 비핵화, 체제 

민주화 그리고 읶권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예산자동삭

감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굮사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미국의 다각적읶 노력으로 지역 안보 불균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